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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수학 난제 연구로
독파모 모델 추론 성능 높인다
- 서울대·KAIST 연구진과 기술 교류회… 수학 난제 연구·모델 고도화 논의
- 고등과학원 등 국내 수학·AI 전문가 참여… 분야별 전문지식·추론 역량 강화
- 모델의 판단·검증 능력 높여 스스로 발전하는 AI 에이전트 연구 기반 마련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2026. 10. 22.]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정재헌, news.sktelecom.com)은 국내 수학·AI 연구진과 협력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A.X K2(에이닷엑스 케이투)’의 수학 추론 역량을 높이고, 이를 활용한 수학 난제 연구와 해결에 도전한다고 22일 밝혔다.

SKT는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서울대·KAIST 교수진 및 연구자들과 기술 교류회를 열고, A.X K2를 활용한 수학 난제 연구와 모델 고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교류회에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서인석·변성수·홍영준 교수, KAIST 전산학부 박노성 교수와 학생 연구원들이 참석한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교류회 참석자를 포함해 수학과 AI 분야의 국내 유수 연구진이 참여한다.

수학 분야에서는 확률론·통계물리를 연구하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서인석 교수, 이산수학·그래프 이론을 연구하는 고등과학원 계산과학부 이준경 교수, 저차원 위상수학·기하적 군론을 연구하는 고등과학원 수학부 김상현 교수 등이 각 전공 분야의 연구 역량을 보탠다.


거대언어모델(LLM)과 이를 활용한 수학 연구 방법론 분야에서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및 협동과정 인공지능 전공 홍영준 교수, 서울대 수리과학부 이다빈·오병권·변성수 교수, KAIST 전산학부 박노성 교수가 협력한다. 이들은 수학자의 전문지식을 모델 학습에 반영하고, LLM을 실제 수학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론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연구진은 A.X K2가 수학의 각 세부 분야를 깊이 있게 학습하도록 협력한다. 기존 모델이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전문지식과 추론 능력을 보완하고, 고도화한 모델을 활용해 각 분야의 수학 난제 해결에 도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AI 모델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수학 연구에서 성과를 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오픈AI는 이달 6일 내부 AI 모델이 도출한 새로운 수학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앤트로픽은 지난 8월 클로드가 리만 가설과 관련된 문제에서 기존 연구 결과를 개선했으며, 수학자들의 검토를 거쳤다고 발표했다.

■ 수학 추론·검증 역량 높여 에이전틱 AI 고도화… 자기개선 연구 기반 마련

SKT는 이번 산학협력으로 강화한 수학 추론 역량을 에이전틱 AI 고도화에 활용한다. AI가 복잡한 문제의 해결 계획을 세우고 여러 단계의 작업을 수행할 때, 판단 과정과 결과가 타당한지 점검하는 능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추론·검증 능력은 AI의 자기개선 연구와도 연결된다. 최근 AI 분야에서는 스스로 능력을 개선하고, 향상된 능력을 다음 단계의 개선에 활용하는 ‘재귀적 자기개선(RSI·Recursive Self-Improvement)’이 연구되고 있다. AI가 내놓은 결과와 스스로 설계한 실험·검증 방법이 수학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최상위 AI 모델과 견줄 수학 역량을 확보하고,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며 스스로 발전하는 AI 에이전트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김태윤 SKT 파운데이션 모델 담당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의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학 분야 산학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전문 연구자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에이전틱 AI 역량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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